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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간호 대학생 207명으로,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평소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간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β
=.272, p<.001), 휴머니즘(β=.247, p<.001), 연령주의(β=-.196, p<.003)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노인 간호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9.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
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과 휴머니즘을 향상시키고,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5, 2022.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07
nursing student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3.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greater when students were interested in 
elderly issues and knew someone aged 65 or older.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were interest in elderly issues (β=.272, p<.001), humanism (β=.247, p<.001), and ageism (β=-
.196, p< .003),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9.2%.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nursing students' interest in elderly issues, humanism, and ageism influences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Educational method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humanism that fosters interest in elderly issues and reduces ag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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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전체 인구

의 18.4%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노인 인구가 늘
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하고 복
잡한 의료 환경에서 전문적인 노인 간호가 요구되고 있
다[2]. 특히 노인을 위한 돌봄 간호 및 노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 인력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
다[3].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에 대해 얼마나 자발적인 간호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노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
한 중요 개념이다[4]. 노인 간호의도는 간호 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5], 즉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간호에 
대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이 노인 간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6], 일
반적인 대상자에 비해 노인 대상자의 실습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7]. 그러므로 노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노인 간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4],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연령주의,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8]. 즉 
노인 간호에 있어 지식의 부족은 노인 간호의 질을 저하
시킨다[9]. 간호사에게 노인 간호와 관련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노인 간호 수행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간호 대학생이 노인 간호에 있어 올
바른 지식을 갖고 노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경험과 자기결정을 중요시하는 간
호실무 핵심가치로서 간호사의 도덕적 실무의 중요개념
이다[11]. 노인복지정책의 근본 가치로서 질병이나 장애
와 관련 없이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는 것으로
[11,12], 고령화 시대에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휴머니즘은 간호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주고[13], 요양보호사의 휴머니즘이 돌봄 제
공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4]. 향후 노인 간호의 
돌봄 제공자인 간호 대학생의 휴머니즘을 확인하고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주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차별, 부당한 처우, 편
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5]. 과거에 비해 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기회가 적어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16].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다소 높다고 보
고되며[17],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노인에 대
한 관심, 노인 간호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
다[18].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의 치매지식이 높으면 연령주의가 낮고, 
지식과 휴머니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3], 치매와 관련된 지식과 치매노인에 국한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간호 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노인 간호를 실천할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인식하는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의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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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 기간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

지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A도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로 1, 2학년 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선행연구[19]를 참고하여 유의한 변수로 검정
된 15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9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총 
설문지 21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
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7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 [20]에 

의해 처음 개발이 되었고,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를 사용
하였다[21].

이 도구는 노인의 신체 변화나 사회적·심리적 영역에 
대해 질문하며, 노화에 대한 편견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
하고 일반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0∼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
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 김수옥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8이었다.

2.3.2 휴머니즘
간호대학생의 휴머니즘은 Nilsson[23]이 개발하고, 

문숙자 등[1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인간본성, 감정의 개방, 대인간의 
온정, 정의와 안녕, 낭만적 합리주의의 5개 하위영역으로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
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머니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전체 Cronbach‘s α=.92이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85이었다. 

2.3.3 연령주의
대학생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김주현[24]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하위영역으
로는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노인에 대한 편견, 기피/회
피, 노인집단과의 분리, 연령(고령)에 대한 차별 행동으
로 구성되었다. 총 21문항으로 각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
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3.4 노인 간호의도
노인 간호의도는 Zhang 등[4]이 개발한 도구로 김연

숙 등[19]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간호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Zhang 등[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A도 소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제시하여 해당 연구 참여
를 원하는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
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
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설문
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답례품으로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교육 이
수 후 대상자 모집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
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암호화된 파일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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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조사로 연결되어 응할 수 
있었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
인 간호의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 간호의도와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
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207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6.13(±6.82)세 이었고,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26세 
미만이 147명(71%)으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36명
(17.4%), 여자가 171명(82.6%)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130명(62.8%)으로 많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58명(76.3%) 이었다. 노인과의 동거 경
험이 있는 경우가 117명(56.5%)이었고, 노인대상의 자
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7명(85.5%)이며, 평
소 알고 지내는 노인이 없음이 116명(56%)으로 학교에
서 노인 간호학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48명(71.5%)으로 많았다.

3.2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5점 만점
에 13.74±2.36점이었고, 휴머니즘은 7점 만점에 
5.74±0.72점, 연령주의는 5점 만점에 2.46±0.52점, 
노인 간호의도는 5점 만점에 3.83±0.81점으로 나타났
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6 147(71.0)
≥27  60(29.0)

Sex
Male  36(17.4)

Female 171(82.6)

Religion
No 130(62.8)
Yes  77(37.2)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  49(23.7)
Yes 158(76.3)

Living experience with the 
elderly

No  90(43.5)
Yes 117(56.5)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of elderly

No  30(14.5)
Yes 177(85.5)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No 116(56.0)
Yes  91(44.0)

Learning experience in 
gerontological nursing

No  59(28.5)
Yes 148(7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7)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Knowledge of the 
elderly 13.74±2.36 6.0-19.0 0-25

Humanism 5.74±0.72 3.27-7.0 1-7

Ageism 2.46±0.52 1.29-3.95 1-5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3.83±0.81 1.4-5.0 1-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Table 2. Degree of independent variables     (N=20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t=-4.305, p<.001), 평소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t=-2.339, p<.020)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3.4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
인 간호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노인
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r=.151, p<.030)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연령주의(r=-.239, p<.001)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휴머니즘과 
노인 간호의도(r=.276 p<.001)는 양의 상관관계, 연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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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26 13.68±2.40 -.541

(.589)
85.48±10.94 -1.289

(.199)
50.46±10.65 -2.389

(.018)*
18.89±4.12 -1.482

(.140)≥27 13.88±2.27 87.56± 9.38 54.41±11.15 19.81±3.85

Sex
Male 13.88±2.64 .404

(.687)
84.94±11.57 -.718

(.473)
52.47±13.11 .521

(.603)
18.88±3.94 -.447

(.655)Female 13.71±2.30 86.33±10.32 51.42±10.44 19.22±4.08

Religion
No 13.87±2.31 1.052

(.294)
86.33±10.20 .437

(.663)
50.53±10.92 -1.842

(.067)
19.01±4.27 -.685

(.494)Yes 13.51±2.44 85.67±11.12 53.41±10.75 19.41±3.66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 13.61±2.61 -.436
(.663)

85.75±11.98 -.266
(.790)

53.20±12.31 1.139
(.256)

16.79±4.71 -4.305
(<.001)**Yes 13.78±2.30 86.21±10.14 51.16±10.50 19.94±3.53

living experience with 
the elderly

No 13.88±2.43 .753
(.452)

85.68±10.90 -.500
(.618)

51.81±10.65 -.230
(.819)

18.77±4.04 -1.269
(.206)Yes 13.63±2.31 86.43±10.31 51.45±11.21 19.50±4.05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of 

elderly

No 14.30±2.15
1.385
(.168)

85.00±10.14
-.620
(.536)

51.43±9.16
-.096
(.923)

18.20±3.42
-1.442
(.151)Yes 13.65±2.39 86.29±10.64 51.64±11.25 19.35±4.14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No 13.83±2.51 .633
(.528)

84.38± 9.86 -2.666
(.008)**

51.22±10.53 -.571
(.569)

18.58±4.01 -2.339
(.020)*Yes 13.62±2.16 88.26±10.99 52.09±11.44 19.90±4.01

Learning experience in 
gerontological nursing

No 14.01±2.15 1.049
(.295)

86.30±10.64 -.184
(.855)

52.86±11.90 1.044
(.298)

19.59±3.98 .960
(.338)Yes 13.63±2.44 86.00±10.52 51.10±10.50 18.99±4.08

*p<0.05, **p<0.01

와 노인 간호의도(r=-.222,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Variables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r(p)

Humanism .151(.030)* 1
Ageism -.239(<.001)** -.013(.853) 1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105(.134) .276(<.001)** -.222(<.001)**

*p<0.05,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the elderly,
humanism, ageism,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N=207)

3.5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노인 간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노인문제에 관심과 
주요 변수인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를 독
립변수로, 노인 간호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65로 2에 근접해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차한계는 
0.917 ∼0.98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는 1.012∼1.091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독
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하였고(F=10.83, p<.001), 노인문
제 관심(β=.272, p<.001), 휴머니즘(β=.247, p<.001), 
연령주의(β=-.196, p<.003)순으로 노인 간호의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19.3%
였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ce) 8.637 3.077 2.807 .005
Interest in 

elderly issues 2.495 .577 .272 4.300 <.001**

Elderly person I 
usually spend 

time with
.885 .522 .109 1.696 .091

Knowledge of 
the elderly .028 .112 .016 0.250 .803

Humanism .095 .025 .247 3.830 <.001**

Ageism -.073 .024 -.196 -3.025 .003**

F=10.83(p<.001)  R2=.212  Adj. R2=.193
*p<0.05,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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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를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지식
과 휴머니즘, 연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함으로서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5점 
만점에 13.74점으로 55.0%의 정답율을 보였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와 Park[25]의 12.43점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 보다도 본 연구 대상자의 71.5%
가 노인 간호학 학습경험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미래의 간호를 책임지게 될 간호 대학생들은 초고
령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인 간호 대상자들에
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가족화 사회에서 젊은 층들
과 노인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을 가지게 된다[22]. 정확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
록 환자에게 주어지는 간호의 질 서비스는 높아질 것이
다. 그러므로 올바른 노인 지식의 교육을 위하여 간호학
과 학생들에게 노인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휴머니즘 점수는 7점 만점에 
5.74점으로 중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eom[13]의 
5.49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Moon과 Ahn[11]의 
5.39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eom과 Seo[14]
는 5.7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
였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연령, 학벌, 경험, 직업군 등
에 따른 차이로 고려되며 추후 직업군별 휴머니즘에 대
한 차이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휴머
니즘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
해 자율적이고 윤리적이며 동등성을 중심으로 인간 경험
과 가치를 존중한다[26]. 간호사는 인간중심의 돌봄을 기
본핵심 가치로 삼아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며[11] 사랑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은 의료 환경이라는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통하여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관
계 속에서 휴머니즘의 핵심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25]. 

그러한 조직문화는 환자의 돌봄으로 이어져 사랑과 온정
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간호에 함께 
참여하게 하므로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
을 것이다[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휴머니즘은 아
는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결과를 비교할 수 는 없으나 인간을 중요시 생
각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27].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 대학생
들에게 인간존중의 기본가치인 휴머니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노인의 삶을 이해하
고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
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연령주의는 5점 만점에 2.46점
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eom[13]의 2.50점과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Yeom과 Seo[14]의 2.69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
다. 이는 요양보호사는 직업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
을 보내면서 노화로 인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에 점차 둔감해 진 것이라 할 수 있
다[14].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
주의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령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선행연구[28,29]와 일치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신체적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
인을 바라보는 편견으로 노인을 무시하고 기피하게 되는 
현상[13]으로 사회의 문화와 규범체제 안에서 노인을 대
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는 사회현상[3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돌봄 현장
에서 노인이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게 된다[11].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세대 간의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노인
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간의 생의 한 부분인 노인의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는 5점 만점
에 3.8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연구한 Kim과 Jang[19]의 3.50점, 중
국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Zhang 등[4]의 연구에
서는 3.55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3]은 3.50점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
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와 평소 조부모 외에 알고 지내는 
65세 이상의 아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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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im과 
Jang[19]은 간호 대학생의 노인관련 접촉의 빈도가 많을 
수록, 노인 간호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노인과의 동
거경험이나 노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
의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행연구[3]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도 있다[19]. 이는 
노인과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질적인 접촉빈도를 늘
리며 노인과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동거로 인하여 서로 부딪치며 살아갈 때 긍
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겪은 상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이 노인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봉사학점을 개설하여 노인과의 지속적이고 밀
접한 접촉의 기회를 갖게 한다면 노인을 더 많이 이해하
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 휴머니즘, 연령주의, 
노인 간호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휴머니즘과 노인 간호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1]. 휴머니
즘은 전문 간호지식, 경험, 직관 등과 관련이 있어 이를 
통해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32], 휴머니즘이 높
은 사람은 업무 수행능력이 높았고, 전인적 간호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치매지식이 높은 경우 휴머니즘과 돌봄 행위가 
높게 나타났다[14]. 이는 노인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
을 이해하고 온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더 높을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에게 휴머니즘에 
입각한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인 간호학 교
과목의 정확한 지식을 교육하여 인간 성장과 발달 과정
에서의 노화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인간 존중의 기본핵심인 휴
머니즘을 실천한다면 노인 돌봄의 노인 간호의도는 자연
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 연령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노인 간호지식이 높을
수록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공감형성과 질적
인 서비스가 높아졌으며[25],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노인
차별 인식이 낮아지고[31],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연령주
의가 낮아진다[13]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휴머니즘은 연령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으며, 노인 간호의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 선행 연구결과[14]와 일치하였다. 또한 휴머니즘은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중심 돌봄과 노인을 간호하려는 따
뜻한 온정과 노인 돌봄의 실천을 통해 노인 간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노인 간호의도와의 
상관성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휴머니즘, 연
령주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총 
19.3%의 설명력을 보였다. 평소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 휴머니즘이 높은 경우, 연령주의가 낮은 경우 노인 
간호의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13,19]. 노인 간호의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부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일의 변화를 발전시켜 나갈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노인 간호 수행력이 증가하여 노인 간호의도
가 높아지게 되며[3], 노인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공감능
력이 높아져서 노인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32].

간호 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연
구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이해하고 존
중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휴머니즘 안에서 노인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서 연령주의
는 낮아지고 노인 간호의도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에게 노인 간호의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 함양을 위
하여 간호대학의 노인 간호학 교과목 개설을 통한 노인
의 정확한 지식교육과 노인 간호학 임상실습이 필요하
다. 또한 다양한 노인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노인 봉사
경험을 통해 노인과의 밀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을 이
해하고 존중하는 휴머니즘은 향상되고 노인 간호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의도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아는 노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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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고, 휴머니즘과는 양의 상관관계, 연령
주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노인 문제에 관
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의는 노인 간호의도
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생의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와 휴머니즘, 연령주
의가 노인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노인 간
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수로 확인하였으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노인 간호의도를 높
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간호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지역적, 직종별
로 다양한 대상자의 반복 연구를 통해 노인 간호의도 영
향요인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 연구결과를 간호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지역적, 
직업적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반복 연구를 통해 노인 간
호의도 영향요인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 간호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
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노인 간호의도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
로 간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노인관련 교육과 노인 간
호학 임상실습 진행, 노인관련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노
인과의 밀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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